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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

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 하루 159명, 
알코올 관련 사망자 대비 12배 높아!  
최근 질병관리청과 서울대연구팀이 발표한 ‘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’ 결과
에 따르면 ‘직접 흡연 기준 추정 사망자’가 2019년 총 58,036명으로 하루 평균 159명꼴로 나타났다. 
이는 2019 하루 평균 알코올로 13명이 목숨을 잃는 것**과 비교했을 때 1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. 알코올
이 전 연령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흡연은 30대 이상으로 한정 조사하였기에 실제 차이는 이보다도 더 클 
것으로 예측된다. 
전체 사망자(30세 이상)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88%, 여성 12%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 
흡연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.7배, 여성은 1.8배 높은 것으로 조사
됐다. 

[그림] 흡연자 사망 통계 (2019년 기준/ 30세 이상 조사)

*자료 출처 : 질병관리청/서울대연구팀,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, 2022.03.14.,(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DB 등 활용, 2019.03.19. ~  
                   2021.12.31.), 
*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, 2020.09.22

남성 : 비흡연자 대비 1.7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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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(1일 평균, 알코올 사망자 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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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12조 1,913억 원이었는데 이중 직접비용은 38%, 간접비
용은 62%를 차지했다. 
직접비용을 세분화하면 ‘의료비'가 88%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‘간병비’ 10%, ‘교통비’ 2%였다.  
간접비용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‘생산성 손실’과 입원 외래진료 등 의료이용으로 인한 ‘임금 손실’로 구분했
다.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6조 4,606억 원(85%)으로 앞선 직접비 총액(4조 6,192억원)을 훨
씬 넘어선 금액이었다. 의료이용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1조 1,115억 원(15%)으로 추산됐다.

◎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넘어!

[그림]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(2019년 기준, 원)

*자료 출처 : 질병관리청/서울대연구팀,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, 2022.03.14.,(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DB 등 활용, 2019.03.19. ~  
                   2021.12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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